BR6182      개별적인 복지와 정부가 베푸는 복지        18-05-11

구약 성경의 출애급기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특히 다섯 번 째의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민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다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충실했었습니다. 정부가 베푸는 복지가 없었울 때에도 개인과 민간인들이 빈민을 돕는 복지가 튼튼하여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련한 복지가 빈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넓게 펼쳐 왔습니다.
오늘 날까지 자선 사업을 크게 시행하는 유나이티드 웨이 (United Way) 라는 자선 단체는 1887년부터 관대한 자선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1904년에는 빅 부라더즈 와 빅 씨스터즈 (Big Brothers, Big Sisters)라는 자선 단체가 조직되어 문제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왔고 1913년에는 미국 암 협회가 조직되어 어려운 암 환자를 크게 도와왔습니다. 자선 기금을 많이 기부한 유명 인사들을 꼽자면 존 디 럭펠러 (John D. Rockfeller), 빌 게이느 (Bill Gate) 및 앤드루 카네기 (Andrew Carnegie) 등이 있습니다.
프링스의 정부 관리이었던 알렉시스 드 토커빌 (Alexis de Toquerville)은 미국의 감옥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19세기에 9 개월 동안 미국 각지를 다녔습니다. 감옥 체계를 관찰한다 했지만 그는 자기가 미국을 본 견해를 책으로 엮어 냈습니다. 그의 저서는 미국을 제대로 세계에 알리는 정보소스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대하여 기부를 많이 하는 시람들이고  돕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자선 사업은 도움을 받은 자는 고마워 할 줄 알아야 하고 주는 자는 공민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구조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네기 스스로 도우려 하면 우리도 기꺼히 돕겠습니다.”가 미국의 자선 사업의 기본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복지 수혜자는 자기들이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빈민으로 구별되는 가구 중 80%는 에어 콘디숀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75%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31%는 자동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2/3는 유선  TV나 인공위성 TV를 갖고 있으며 최소한 한 대의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2/3는 자기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938년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에 11%의 흑인, 3%의 백인이 미혼모 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5%의 흑인과 30%의 백인이 미혼모 태생입니다. 정치인들은 인종 차별 주의자라는 칭호를 피하기 위하여 빈민을 돕는 복지 법안을 거의 자동적으로 지지 합니다.

한 국가의 재정 상태를 바로 세우려면 정치인들이 세금을 자기 돈이 아니라고 퍽퍽 퍼주려 하지 말고 국민의 혈세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수혜자들은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고마워 할 줄 알아야 하고 조속히 자립하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혜택으로부터 독립
할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 

